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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개요

□ 조사지역 : 서울 및 6대 광역시(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거주하는

□ 조사대상 : 만 30~59세 남녀

□ 유효표본 크기 : 1,200명(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2.83%point)

□ 자료수집방법 : 인터넷을 이용한 웹서베이(web survey)

□ 자료수집기간 : 7월 09일 ~ 7월 15일

□ 통계청의 지역별(도시), 성별, 연령별 비율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

2.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1,200) 100

성별

남자 598 49.8

여자 602 50.2

연령

30대 390 32.5

40대 419 34.9

50대 391 32.6

지역

서울 529 44.1

부산 179 14.9

인천 152 12.7

광주 73 6.1

대구 128 10.7

대전 78 6.5

울산 6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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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조사 결과 : 보유 자산 및 금융투자 현황

1) 현재 보유중인 자산 및 금융투자 규모

□ 현재 보유중인 금융투자 혹은 자산(복수응답기준)은 “펀드(주식형, 채권형 등 금융

상품)(42.1%)”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접 주식투자(33.0%)", "금

이나 은 등 실물(원자재)(17.7%)", “채권(7.3%)로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보유 중

인 금융투자 혹은 자산이 없음”은 34.3%로 나타납니다. (단, 원자재 거래는 단순한

금이나 은 등을 팔거나 사는 등의 내용도 모두 포함하여 응답이 되어 있어서 해

석에 주의가 필요)

□ 성별에 따른 금융투자 혹은 자산 보유현황의 경우, “펀드(주식형, 채권형 등 금융

상품)”는 남성(38.8%)에 비해 여성(45.3%)이 높게 나타나며, “직접 주식투자”는 여

성(28.4%)에 비해 남성(37.6%)이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성별 by 연령으로 살펴 본

결과, “펀드(주식형, 채권형 등 금융상품)”의 경우, 30대 여성(49.7%)과 40대 여성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 주식투자”의 경우, 40대 남성(44.0%)과 50

대 남성(35.4%)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이로 미루어 보아, 여성의 경우, 수익성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 역시 낮은

“펀드(주식형, 채권형 등 금융상품)”를 선호하며, 남성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만큼

수익성이 높은 “직접 주식투자”를 선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금융투자 혹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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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조사 결과 : 직접 주식투자 현황

1) 직접 주식투자자 자산현황 및 주식투자 금액

□ 직접 주식투자자 총 396명에 대한 “평균 총 자산 규모”는 5억2,500만원으로 나타

났으며, “부채 규모”는 9,0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

은 17.2% 수준입니다. 이는 전체 1,200명 “평균 총 자산 규모” 3억 6,700만원보다

1.4배 정도 더 많은 자산 규모입니다. 즉, 좀 더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주식투자자 총 자산규모] [직접 주식투자자 총 부채 규모]

[직접 주식투자자 투자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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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주식을 보유한 응답자의 투자 성향을 살펴본 결과, “직접 주식만 보유”한 비

율이 37.6%로 가장 높았고, “직접 주식과 펀드를 함께 보유”한 비율이 33.1%, “직

접 주식, 펀드, 원자재를 보유”한 비율이 7.1%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직접 주식투자자의 주식 투자 금액을 살펴본 결과, 평균 3,700만원으로 이는

총 자산 규모 5억 2,5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성(3,200만원)에 비

해 남성(4,000만원)의 투자 금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는 2,300만원, “40대”는

3,300만원, “50대”는 5,200만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식 관련 투자 금액이 커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주식투자자의 주식투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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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주식투자자 수익현황

□ 최근(2013년 1월~2014년 6월)직접 주식투자 거래자에 대한 이윤/손해 규모의 경

우, 전반적으로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본 사람(보유 주식 기준 45.9%, 거래 기준

41.6%)과 이윤을 본 사람(보유 주식 기준 44.7%, 거래 기준 46.7%)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응답자별로 볼 때, 남성은 최근 주식 거래를 통해 손해(40.4%)대비 이윤

(51.3%)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이윤(39.7%)대비 손해(43.4%)의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보유 중인 주식 총 평가 이윤 비중”에도 여성은 이윤을 낸 사람(41.4%)보다

손해를 본 사람(46.2%) 비율이 더 높아 전반적으로 여성이 주식 투자에서 남성 대

비 수익율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 총 보유금액]

[최근 직접주식 거래자 이윤/손해 규모] [보유 중인 주식 총 평가 손해/이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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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윤율은 낮아지고, 손해율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

습니다. 성별 by 연령대로 살펴보면, "40대 남자(54.7%)"의 이윤율이 가장 높고,

"50대 남자(48.4%)"의 손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 또한 현재 총 자산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5,000만원 미만(52.6%)"의 이윤율이 가장

높으며, 5,000만원~50,000만원 미만(45.3%)의 손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최근 직접 주식 거래자 이윤/손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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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주식투자자 주식 매매 시점/형태 및 평균 보유기간

□ 주식매매에 관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5%미만으로 손해가 날 경우 판매를

하겠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손해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은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하면서 여성에

비해 고수익을 원하고 있어, 이러한 성향이 수익률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장기간 보유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주식 적정 보유기간으로 남자는 "1~2년 이내"가 24.0%로 가장 높고,

여자는 "1년 이내"가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유 주식 손실 시 판매하게 되는 손실 수준]

[보유주식 이윤 시 판매하게 되는 이윤 수준]

[주식 평균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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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적정 보유기간]

□ 주식 선택 시 "직접 판단하여 선택한다"는 비중이 여성(86.5%)에 비해 남성(94.7%)

이 높게 나타나, 여성이 상대적으로 의존적인 성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

식 선택 시 주요 정보원 역시 남성은 "뉴스나 언론(47.4)", "증권사 보고서(14.1%)"

과 같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보원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

주변 지인의 추천 종목(24.3)", "창구직원(6.8%)"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때,

본인 판단 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좀 더 신뢰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투자 시 선택 방법]

[주식 투자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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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조사 결과 : 펀드 투자 현황

1) 펀드 투자자 자산현황 및 펀드 투자 금액

□ 펀드 투자자 총 505명에 대한 "평균 총 자산 규모"는 4억4,400만원으로 나타났으

며, "부채 규모"는 7,7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17.2% 수준임. 이는 전체 1,200명 "평균 총 자산 규모" 3억 6,700만원보다 1.2배 정

도 더 많은 자산 규모입니다. (주식 투자자(평균 대비 1.4대 자산)는 펀드 투자자

대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펀드 투자자 총 자산 규모] [펀드 투자자 총 부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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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 투자 성향]

□ 펀드를 보유한 응답자의 투자 성향을 살펴본 결과, "펀드만 보유"한 비율이 46.1%

로 가장 높았고, "직접 주식과 펀드를 보유"한 비율이 25.9%, "직접 주식, 펀드, 원

자재를 보유"한 비율이 6.7%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펀드 투자자의 펀드 투자 금액을 살펴본 결과, 평균 2,500만원으로 이는 펀

드 투자자 총 자산 규모의 5.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자(2,200만원)에 비해

남자(2,900만원)의 투자 금액이 높게 나타납니다. 연령대 별로 "30대"는 1,400만원,

"40대"는 2,500만원, "50대"는 4,000만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투자 금액이 커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에 비해 투자 금액 규모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펀드 투자자의 펀드 투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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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펀드 투자자 수익현황

□ 최근(2013년 1월~2014년 6월)펀드 거래자에 대한 이윤/손해 규모를 볼 때, 전반적

으로 펀트 투자로 손해를 본 사람(보유 기준 18.2%, 거래 기준 25.3%) 대비 이윤

을 본 사람(보유 기준 62.2%, 거래 기준 58.6%)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 이는 이윤과 손해비중이 비슷한 "직접 주식투자"와 대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펀드 투자에서도 남성(보유 기준 66.4%, 거래 기준 61.5%)이 여성

(보유 기준 58.7%, 56.2%) 대비 투자 수익을 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펀드 총 보유금액]

[최근 펀드거래 이윤/손해 규모] [보유 중인 펀드 총 평가 손해/이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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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윤율이 낮아지는 것은 주식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

고 있습니다.

□ 성별 by 연령대로 살펴 보면, "30대 남자(69.2%)"의 이윤율이 가장 높고, "40대 남

자(31.1%)"의 손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현재 총 자산 규모에 따라 살

펴보면, "5,000만원 미만(66.0%)"의 이윤율이 가장 높으며, 5,000만원~50,000만원 미

만(27.9%)의 손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최근 직접 주식 거래자 이윤/손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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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펀드 투자자 펀드 매매 시점/형태 및 평균 보유기간

□ 펀드매매에 관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1-2% 적은 손해에도 판매를 하겠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손해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주식투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장기간 보유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것 역시 주식과 동일하다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유 펀드 손실 시 판매하게 되는 손실 수준]

[보유 펀드 이윤 시 판매하게 되는 이윤 수준]

[펀드 평균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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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적정 보유기간]

□ 펀드 선택 시 "직접 판단하여 선택한다"는 비중이 여성(33.3%)에 비해 남성(53.4%)

이 높게 나타났으나, 주식 투자에 비해 직접 판단하는 성향이 크게 낮게 나타나

주식에 비해 펀드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펀드 선택 시 주요 정보원으로 남성은 "뉴스나 언론(38.7)", "증권사 보고서(21.8%)"

과 같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보원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

주변 지인의 추천 종목(18.7)", "창구직원(16.5%)"과 같이 본인 판단 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선호하는 성향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 투자 시 선택 방법]

[펀드 투자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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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조사 결과 : 채권 투자 현황

1) 채권 투자 현황

□ 채권 총 보유금액의 경우, "500만원~1,000만원(27.3%)", "1,000만원~3,000만원 미만

(27.3%)", "500만원 미만(20.5%)"순으로 높게 나타나 대체로 3,000만원 미만(75.1%)

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 보유자 전체 88명의 평균 보유금액은 2,90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 최근(2013년 1월~2014년 6월)채권 거래자에 대한 이윤/손해 규모의 경우, 남성은

손해(9.1%)대비 이윤(84.8%)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역시 손해(9.6%)대비

이윤(71.5%)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윤 비중은

주식과 펀드 대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채권 총 보유금액]

[최근 채권 거래 이윤/손해 규모] [보유 중인 채권 총 평가 손해/이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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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의 경우, "보유 중인 채권 총 평가 이윤 비중"이 79.3%이나 "최근 거래자의

이윤 비중"은 84.8%를 나타내, 최근 거래를 통해 이윤을 보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

습니다.

□ 여성의 경우, "보유 중인 채권 총 평가 이윤"이 72.5%이며, "최근 거래자의 이윤

비중"에서 71.5%로 나타나 유사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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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조사 결과 : 기타 투자 의향

1) 해외 직접주식 투자에 대한 향후 투자 의향

□ 향후 1년 이내 해외 직접주식 투자의향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는

21.2%입니다.

□ 전반적으로 현재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의 금융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투자의향이

더 높은 편이며, 특히 직접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의향이 28.2%로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직접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율은 "5~9%"가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투자 기대 수익율이 10~19%가 30.8%로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할 때, 해외 직접투자를 통한 기대 수익율은 조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외 직접주식 투자 시 선호 업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와 "IT업종"이 각각

29.5%와 24.4%로 과반 이상을 차지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신 재생

에너지와 전통적으로 강세 업종인 IT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1년 내 해외 직접주식 투자의향]

[해외 직접주식 투자 시 기대 수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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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주식 투자 시 선호 업종]

2) 해외 펀드에 대한 향후 투자 의향

□ 향후 1년 이내 해외 펀드 투자의향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는 26.9%로

해외 직접주식 투자 대비 다소 높은 편입니다.

□ 해외 펀드 투자의향 역시, 현재 국내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의향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준 26.9% vs. 현재 주식거래자 32.6%,

펀드투자자 33.5%, 채권투자자 45.5%)

□ 해외 펀드상품에 대한 기대 수익율은 "5~9%"가 48.6%로, 국내 펀드 투자 "5~9%

이윤" 기대 비율인 29.7%보다 더 높은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해외 펀드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직접 주식투자도 마

찬가지입니다)

□ 해외 펀드 투자 시 선호 지역으로는 "중국"과 "신흥국"이 각각 37.5%와 27.9%로

과반 이상을 차지해 최근 몇 년 안에 있었던 몇몇 유럽국가 및 미국 등의 시장

불안전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1년 내 해외펀드 투자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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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투자 시 기대 수익율]

[해외펀드 투자 시 선호 지역]

3) 원자재 펀드에 대한 향후 투자 의향

□ 향후 1년 이내 원자재 펀드 투자의향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는 30.3%

로 해외 직접주식(21.1%), 펀드 투자(26.9%) 대비 다소 높은 편입니다. 원자재 펀

드 투자의향 역시, 현재 국내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의향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준 30.3% vs. 현재 주식거래자 35.3%, 펀드투자

자 33.5%, 채권투자자 50.0%)

□ 해외 펀드상품에 대한 기대 수익율은 "5~9%"가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1~2%는 2.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해외 원자재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낙관적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1년 내 원자재 투자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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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펀드 투자 시 기대 수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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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조사 결과 : 국내 주식/주가 관련 이슈

1) 국내 주식/주가 관련 이슈 및 전망

□ 2014년 하반기 코스피에 대한 예상 지수의 경우, 최저점은 "1,800~2,000 미만"이

35.2%, 최고점은 "2,000~2,100 미만"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 주가

지수 3,000포인트 도달 시점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27.7%로 가장 높게 나와, 향후 2~3년 이내 국내 주가와 관련해서 낙관적인 의견을

보인 비율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 또한 국내 증시(주식시장)에 대한 문제점의 경우, "외국인의 영향력 과다(38.8%), "

기업실적 또는 성장의 정체(24.8%)"가 가장 높게 나타나 국내 경기에 대해 내부적

/외부적 문제점을 모두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하반기 코스피 지수 예상 최저점]

[2014년 하반기 코스피 지수 예상 최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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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가 3,000포인트 도달 예상 시점]

[국내 증시(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 향후 금융상품 투자 시 감수할 수 있는 원금 손실 범위에 대해서는 "원금손실은

생각할 수 없다(35.0%)"와 "1~2%(20.3%)"가 가장 높게 나타나 향후 투자에 대해서

는 좀 더 방어적인 형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원금손실은 생각할 수 없다"는 응답

에 있어 여성이 41.4%로, 남성 28.6%에 비해 좀 더 안정지향적인 투자성향을 보였

으며, 연령별로는 50대(39.9%)가 30/40대 대비 이러한 안전지향 투자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 또한 가장 먼저 고려할 위험요인으로는 "부동산을 포함한 내수시장 침체(33.7%)",

"원화 강세 등 환율변동(27.8%)"이며, 1년 후 예상되는 본인의 자산 변화에 대해서

는 "비슷하거나 더 많아 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91.6%를 차지해 어느 정도 낙관적

인 모습을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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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융투자 시 감수할 수 있는 원금 손실 범위]

[향후 금융투자 시 가장 먼저 고려할 위험요인]

[향후 1년 이내 예상되는 본인 자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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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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